
공공신학의 토대와 흐름 그리고 그 특징

김 민 석*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공공신학과 현대 사회

Ⅲ. 공공신학의 특징

Ⅳ. 나가며

1)

국문초록

공공신학은 1970년대 미국에서의 시민종교에 관한 논쟁 가운데 등장하였고, 

2007년 GNPT의 설립과 함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공공신학은 현대 사회의 특징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탈세속

화, 세계화, 시민, 다원주의 사회는 종교를 공론장으로 다시 초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가 공론장에 진입하여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

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기 위해 신앙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간학문

적 연구는 필수적이다. 일반 학문 분과의 지식을 이용한 설득은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이 번역에는 한

계 설정이 필요하고 그 한계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다. 공공신학은 정치를 향

하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노골적으

로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신학은 특히 소외된 자, 가

난한 자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고, 목소리를 잃은 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런 공공신학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장소에서 그 지역의 맥락을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한다. 다양한 공공신학들은 상호 교정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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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20년은 세계대전과 견줄 정도로 온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해였다. 눈에 보이

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고 각 국가들은 팬데믹과의 전

쟁에 돌입했다. 국가 간의 이동은 물론, 이웃과의 만남도 주저하도록 만들었다. 이

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정책 준수’와 ‘현장 예배 고수’ 사이의 갈등이 전

면에 등장했고, 갑론을박하였다. 전자는 신앙을 쉽게 포기한 것으로 비판 받았고, 

후자는 사회로부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고집불통의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전광훈씨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언행이 미디어를 통해 집중 보도됨에 따라 

기독교 전체가 사회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아야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방역지침 준수 여부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뭍으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20세기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개인의 신앙성장과 

교회의 양적성장에 고도로 집중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하여는 관심

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회들을 ‘좌파적 교회’ 

또는 ‘진보적 교회’라고 불렀으며, 그들 저변에는 자유주의신학과 공산주의 이론이 

있다고 낙인찍어왔다. 하지만 시대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조명할 것을 요구한

다. 이에 따라 신학자 중심의 신학교와 신학회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노회와 총회

에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종교문화

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종교영역에서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을 중심으로”인 것은 최근의 이런 고민을 잘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Ⅱ. 공공신학과 현대 사회

사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서구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이 논의는 대표적으로 ‘공공신학’이라는 신학체계 안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따라

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공공신학이 어떻게 논의되기 시작

하였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1)

 1) 그러나 남아공의 공공신학자 더키 스미트(Dirkie Smit)에 의하면, 공공신학의 일반적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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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신학 논의의 출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용어는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에 의해 시

작된 미국 안에서 시민종교(civil religion)의 역할에 관한 논의 속에서 출현했다.2) 

벨라는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주장을 다루며 미국의 이데올로기로서

의 시민종교를 제시하였으나,3) 저명한 루터교 교회사학자인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1974년에 출판된 그의 논문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에서 시민종교와 구별된 공공신학을 소개했다.4) 나아가 그는 

미국의 공적 삶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공적 교회’(public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시 말해, 그는 공적인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명백

하게 성경적이고 교의적인 자료를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

들어진 유사종교’(invented cult)인 시민종교와는 구별되는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5) 같은 해,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도 “Theology as Public 

Discourse”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어떻게 당대의 아젠다가 기초 신학과 조직 

신학으로 하여금 공적 담론이 되도록 돕는지 설명한다. 그는 여기서 최소 세 개의 

도 없고, 어떤 점진적인 발전도 없다. 나아가 완전히 새롭고 표준화된 진짜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역사 안에서 고무시키고 통찰을 주는 공공신학의 찰라가 있을 뿐이다. 그의 

이 주장의 진의는 뒤에서 소개 될 공공신학의 상호맥락성 안에서 설명된다. Dirkie Smit, “The 
Paradigm of Public Theology - Origins and Development,” in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ed. Heinrich Bedford-Strohm, F. Hohne, and T. Reitmeier (Münster: LIT 
Verlag, 2013), 23.

 2) 맥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에 의하면, 이 용어는 라인홀드 니버와 존 코트니 머레이

(John Courtney Murray) 사이의 서신에서 이미 사용되었으나, 마틴 마티, 데이비드 트레이시 

같은 사람들에 의해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Max L. Stackhouse, “Liberalism Revisited: From 
Social Gospel to Public Theology,” in Being Christian Today: An American Conversation, ed. Richard 
John Neuhaus and George Weigel (Washington: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1992), 317. 

 3) “미국에는 교회와 함께하면서도 명확히 구분된, 공들여지고 잘 조직화된 시민종교가 존재한

다. (중략) 교회와 정부의 분리는 정치 영역의 종교적 차원을 부정하지 않아왔다. 개인의 종교

적 신앙, 예배, 그리고 교제의 문제들이 엄밀하게 개인적인 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동시

에 주류 미국인이 공유하는 종교적 신조의 특정한 공통의 요소가 있다. 이것들은 미국 사회제

도의 발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정치적 영역을 포함한 미국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종교적 차원을 제공한다. 이 공공의 종교적 차원은 내가 미국적 시민종교라 부르는 

신앙, 상징, 그리고 예식 속에서 표현된다.” Robert N. Bellah,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1 (1967): 1-3. 

 4) Martin E. Marty,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4 (1974): 332-59.

 5) Max L. Stackhouse, God and Globalization: Volume 4: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

와 은총󰡕 (성남: 북코리아, 201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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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가능한 공공, 즉 교회, 학계, 그리고 사회를 제시한다.6)

이후 공공신학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개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2007년에는 공공신학자들이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프린스턴에서 GNPT 

(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를 창설하고, Brill에서 매년 4회 출판되는 공

공신학 저널인 IJPT(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를 통해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배포, 공유한다. 또한 매 3년마다 회원 교육기관을 돌며 대규모 학회

(consultation)가 개최되는데, 2016년에는 남아공의 스텔렌보쉬(Stellenbosch)대학에

서, 2019년에는 독일의 밤베르크(Bamberg)대학에서 열렸다. 2022년에는 브라질에

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 지역에 기반을 둔 LIT 출판사는 저명한 공공신학 시리즈

인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를 출판하여 공공신학 논의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기

여하고 있다. 최근 한국적 공공신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Public Theology in Korea?7)

가 13번째 책으로 출판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신학계에서는 아직 공공신학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각 대학 안에 공공신학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최소

한 공공신학 커리큘럼을 제공하거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공신학 연구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한국의 대학들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장

신대학교에서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를 설립하여 몇 권의 책을 출판하였으나 학

교 내의 비중을 볼 때 연구소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

이 많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106회 총회가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하고 연구서적으로 󰡔공적 복음과 공공신학󰡕8)을 출판

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단 내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나아

가 타 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 현대 사회 속 기독교의 역할

공공신학 논의가 시작된 것과 이 논의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의 특징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즉,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탈세속화, 세계화, 시민,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공공신학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6) David Tracy, “Theology as Public Discourse,” The Christian Century 92 (1975): 280-84.
 7) Minseok Kim, Public Theology in Korea? Rereading John Calvin, (Zürich: LIT Verlag, 2021).
 8) 류영모 외, 󰡔공적 복음과 공공신학󰡕 (경기: 킹덤북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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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베드포드-슈트롬(Heinrich Bedford-Strohm)에 의하면, 신정통치 정부

(theocratic state)나 무신론 정부(atheist state)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매우 명확하다. 

전자의 정부는 특정 정책이나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 국가의 지배적인 

종교의 권위를 빌어 시민들에게 강요한다. 후자의 정부는 반대로 정치에 있어서 

종교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는 어느 종교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공공선과 공익을 해치는 위험한 

요소로 간주된다.9) 이슬람국가가 주로 전자에, 북한이 후자에 속한다. 그러나 대부

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종교의 관계가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설정되기 

어렵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마이클 페리(Michael Perry)와 같은 사람들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환경 속에서 

종교적 신념이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존 롤스(John 

Rawls), 켄트 그리너월트(Kent Greenawalt), 로버트 아우디(Robert Audi)와 같은 정

치 철학자들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적인 영역 밖에 두어야 하며, 

최소한 중립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진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결국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

요하다. 

1) 탈세속화 사회

현대 사회는 세속화를 넘어 탈세속화의 시대를 걷고 있다. 세속화를 처음으로 

종교 사회학계의 중심 문제로 제시한 브라이언 윌슨(Bryan Wilson)은 종교의 퇴보

를 주장했다. 세속화는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종교 

기관의 재산과 시설에 대한 정치적 권력에 의한 분리, 종교의 다양한 활동과 기능

에 대한 종교적 통제에서 세속적 통제로의 전환, 종교 기관의 쇠퇴,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기술 기준이 종교적 교훈을 대체 하는 것 등의 양태로 나타난다.11) 

세속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종교를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여겼으며 이성의 발달로 

인해 곧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창조하거나 

 9) Heinrich Bedford-Strohm, “Nurturing Reason: The Public Role of Religion in the Liberal 
State,” in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ed. Michael Mädler 
and Andrea Wagner-Pinggera (Zürich: LIT Verlag, 2018), 24.

10)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159.
11) Bryan R. Wilson,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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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나약함, 빈곤, 억압 같은 것들이 종교를 만

들어 냈다고 생각한다.12) 

그러나 이러한 세속화 이론은 역사를 인류가 미신에서 이성으로, 믿음에서 불신

으로, 종교에서 과학으로, 점진적 진화하는 것으로 보는 신화를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13) 그들의 예상과 달리 종교는 여전히 건재하며 오히려 더 번성해왔다. 오

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관은 이슬람과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런 

종교는 위로부터의 강압이 아닌 신앙을 전파하려는 자발적 열정과 그것을 받아들

이려는 영적 목마름에 의해 성장한다.14) 기독교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유

대교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사적 영역에 묶어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공적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한다.15) 

이런 탈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공론장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다시 주목 받는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도 정치적 결정이 믿음이 아니라 순전히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이전의 주장을 넘어, 이제 시민 대중이 종교적 전통의 가능성에 

민감해야 한다고 새롭게 주장한다.16)

2) 세계화된 사회

‘지구촌’이라 불리는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종교의 경계가 이제 더 이상 땅위의 

어떤 경계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

람들이 함께 살게 되는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한 지역의 사건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감추

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당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과 함께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스택하우스는 세계화와 기독교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2)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171.
13) José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16-17.
14) Volf, 󰡔광장에 선 기독교󰡕, 173.
15) Ibid., 11. 
16) Heinrich Bedford-Strohm, “Civil Society - Welfare State - Diaconia: International Perspectives 

for Development,” in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ed. 
Michael Mädler and Andrea Wagner-Pinggera (Zürich: LIT Verlag, 201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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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상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세계화의 복합적인 동력에 의해, 하나의 새롭

고도 보다 광범위한 공중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때 이러한 복합적인 원동력

은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신념의 (종종 의도하지 않은) 영향에 의해 추동되

거나 정당화된다.17)

이어서 그는 세계화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추동된다고 믿는 경향을 언급하며 경

제적 이해관계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관점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주

장한다. 오히려 세계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적, 세계관적 변화 때문에 필

연적으로 종교적 분석을 불러오며, 이러한 세계화를 발전시키는 내적 도덕 구조를 

형성하고 개혁할 수 있는 신학의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18)

그의 주장이 현실화 되는 모습을 최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

군철수 순간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했고, 이 

과정에서 성공적 작전을 수행한 한국 정부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시민들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분석을 내 놓았다. 

기독 시민들도 성경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갑론을박하였

고, 이는 이 사건이 종교 갈등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

으로 종교적 갈등이 없어 보이는 국제 문제에도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관여하

려고 하는 모습을 미얀마 군부 쿠테타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SNS 등의 미디어를 통해 강력히 지지했으며,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기후위기 문제에서 발견된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

나는 이상 기후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사

실 환경 파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 반면, 환경오염과 거의 관련이 없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해왔던 주장은 그동안 무시 당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유럽

과 북미에서 일어난 홍수, 가뭄, 한파, 폭염은 서구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런 가

운데 기독교는 생태 신학에 더욱 관심 갖게 되었고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방식과 흐름은 세계화 이전 세계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결국, 급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화는 사회 문제에 대한 세계 기독교

17)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29.
18) Ibid.,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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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찰과 참여, 그리고 조언을 더욱 필요로 한다. 

3) 시민 사회

저명한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노우(Robert Wuthnow)는 미국 시민 사회에

서 기독교의 역할을 조명했다. 그는 서문에서 최근 시민 사회에 관한 주제들이 더

욱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전에는 시민 사회에 대한 글은 몇몇 

전공자들이나 읽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조간신문에 쉽게 노출되고 있

다. 그러나 최근의 지적 저술들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나 ‘교회와 국가의 관계’로 

축소된 면이 있다. 사실 시민 사회의 문제는 “사회적 삶의 질 그 자체에 대한 것으

로, 특히 법과 정치의 강제력보다는 자유와 결사체에 의해 지배되는 자원적 영역, 

또한 이윤이나 자기 이익보다는 헌신에 의해 동기화되는 그런 삶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다.19)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들이 자발적 결사체 결성을 위한 토

대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종

교의 역할은 시민 사회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시민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자발적 결사체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앙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강

요가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소그룹도 기본

적으로 자원하는 단체로 출발한다. 비록 최근 들어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의 소그

룹이 자신들의 이익과 친목을 위해서만 기능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비정상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애초에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모임은 교회 멤버들 간의 친목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운동을 함께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소그룹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시민 사회

를 위해 봉사한다. 기부금 모집 단체를 통해 모여진 기부금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소

외 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 법인들이 종교 단체 소속인 경우가 많다. 

시민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의 역할도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의 매우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보

장과 합리적 의사소통이 원래부터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장로교의 제도는 민주적 결정 과정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그 밖의 인권, 약자보

호, 환경 보호, 자유 등 중요한 시민 사회의 요소들이 교회의 교육 안에서 가르쳐

19) Robert Wuthnow,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 정재영,이승훈 역, 󰡔기독

교와 시민 사회󰡕 (서울: IVP, 20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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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 결국 교회는 시민 사회의 적이 아

니라, 시민 사회를 더욱 시민 사회답도록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시민 사회와 세련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스노

우가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기독교인은 시민의 자격으로서 

또는 소속된 공동체의 대표로서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토론의 과정이 시민다운 방식으로 진

행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한다. 셋째, 공적인 담론 속에서 시민성을 비롯하여 인신공격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 절차 등과 같은 공동의 가치를 분명하게 지지해야 한다.20)

4) 다원주의 사회

세계화된 세상은 필연적으로 다원주의 사회를 불러온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가 세계화 되면 될수록 그 사회는 다원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다원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다

면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

에 이웃들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복잡한 논의에서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주장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다원주의를 문화적 다원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

자는 한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고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이고, 후자는 종교 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

니라 사실은 동일한 진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21) 종교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

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다는 

주장은 무식하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 역

시 비판 받아야 할 어떤 특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이들의 가정은 오늘날 지배적인 타당성 구조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런 

비판을 피해가고 있을 뿐이다.22) 결국 문화적 다원주의는 적극 권장 하되, 종교적 

다원주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 Ibid., 122.
21)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18), 39.
22) Ibi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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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포드-슈트롬도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원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가 택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신념을 공적으

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23) 많은 공공

신학자들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은 종교적 신념을 사적 공간에만 묶어 

두어서는 안 되고 공적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어

떤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만일 그가 종교인이라면) 종교적 신념이 작용했

을 것이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신념이 완전히 제외된 가치관에 따른 결정을 한

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다원주의 사회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신념을 공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무교인 또는 타종교인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신념에 기초한 가치관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공공신학적 방법론이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세속화, 세계화, 시민, 다원주의 사회로 특징 지어

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의 역할은 다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도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 안에서 역할 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여전히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즉, 새로운 접

근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공공신학이 이것을 훌륭하게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신학

의 특징을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Ⅲ. 공공신학의 특징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공공신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

의 주류인 보수 신학은 공공신학을 자유주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아류로 보고 이

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공공신학에 대한 충분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공공신학

이 말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는 공공신학이 무엇인지 경

청한 후 적절하게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 세계의 많은 공공신학자들이 각자가 가진 이해로 공공신학을 정의하고 있다. 

23) Bedford-Strohm, “Nurturing Reason: The Public Role of Religion in the Liberal Stat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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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다양한 정의는 공공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더 혼란하게 만들곤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신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대부분 

포괄하면서 동시에 보다 명확하게 공공신학을 묘사해주는 베드포드-슈트롬이 제

시한 공공신학의 여섯 가지 특징, 즉 성경적-신학적 특징, 이중 언어 능력, 간학문

적 특성, 정치적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예언자적 속성, 상호 맥락적 본질

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그는 이 특징을 그의 책 Position beziehen의 맨 마지막 문

장으로 정리했을 뿐이다.24)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다른 글들

과 다른 공공신학자들의 주장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1. 세상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사회는 공론장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목

소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들이 참여하여 대화하는 공론장의 특성 상 특정 종교의 메시지를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타인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타인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 것이

다. 결국 공론장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기독교 신념에 기초한 자신의 주

장을 공론장에서 이해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복음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공공신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신학의 ‘공공’을 강조하는 것이다. 

복음이 번역 되어야할 이유는 성경의 메시지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는 모든 나라

와 민족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 익숙하지 않는 비기독교인

들은 성경의 용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논리 구조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가 많다. 비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공론장에서 기독교 용어와 논리 구조를 사용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기독교인들은 ‘대화종결자’로 여겨질 

수 있다. 반대로 복음이 세상의 언어로 잘 번역되어질 때, 비기독교인들도 신학을 

더 이상 비합리적이어서 귀 기울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신학자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방

24) “Sechs Charakteristika können also für die inhaltliche Bestimmung des Begriffs der Öffentlichen 
Theologie festgehalten werden: ihr biblisch-theologisches Profil, ihre Zweisprachigkeit, ihre 
Interdisziplinarität, ihre Politikberatungskompetenz, ihre prophetische Qualität und ihre 
Interkontextualität.” Heinrich Bedford-Strohm, “Engagement für die Demokratie,” in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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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기독교 신념이 삶의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로 인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25)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중언어를 구사 할 때, 시민 사회 대표들 그리고 다

른 그룹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26)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이성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27)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간학문적 연구이다. 신학외

의 일반 학문 분과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기독교인들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

다면, 기독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념이 정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사

회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한다.28)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공공신학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종종 신학 외의 학문분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신학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논의에 실재

적인 기여를 하기 원한다면 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의학자, 과학자들과의 대

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스택하우스는 기독교 밖에서 유래한 통찰들, 즉 

철학, 과학을 포함한 비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기여들이 기독교 사상이 추

구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29)

그러나 복음의 세상 언어로의 번역은 자칫 기독교 신념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

다고 비판 받기도 한다. 주로 소위 고백신학자들에 의해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세상을 향한 방향성의 제공은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정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 언어로 번역되어 더 넓은 사회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

적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정치적 대안들을 

25) Harold Breitenberg, “To Tell the Truth: Will the Real Public Theology Please Stand Up?,”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23/2 (2003): 66. 

26) Bedford-Strohm, “Civil Society - Welfare State Diaconia: International Perspectives for 
Development,” 149. 

27) Heinrich Bedford-Strohm, “Food Justice and Christian Ethics,” in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ed. Michael Mädler and Andrea Wagner-Pinggera 
(Zürich: LIT Verlag, 2018), 177. 

28)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7), 13. 

29)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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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 될 때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기 보다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

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신학이 복음을 번역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복음은 오히려 

왜곡되었다. 나아가 이런 노력은 우리가 복음에 맞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30) 그 결과 교회는 정체성을 잃었고, 세상에 순응

했다.31) 그에게 있어서 “신학자의 업무는 복음을 이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32)

이들의 염려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복음이 대중과 만나고 대화하고 더 넓은 사

회에 기여하기 위해 지나치게 번역을 강조하다보면 기독교의 독특성을 잃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하며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공동체

를 구축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론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소종파주의적 한

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음을 번역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전통의 독특성

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한계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신학에서 ‘신학’

이 강조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공공신학이 사회학적, 정치학적, 법학적, 의학적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여 논의하

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신학은 신학이 아니라고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오

히려 공공신학자들은 신학적 기초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신학이 없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정책학이나 공공철학은 될 수 있어도 공공신학은 될 수 없다.

역사이래 교회는 항상 공적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했고, 교회의 공적 발언은 교회

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33) 그러나 교회는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집단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이런 이유로 교회가 하는 정치적 활동은 

비록 기독교 신념을 날 것으로 표현하거나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것이 결국 

기독교 복음에서 나온 결과물임이 인식 가능해야한다.34) 다시 말해, 공공신학은 

30) Stanley Hauerwas ‧ William Willimon,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김기철 역, 󰡔하
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27-28. 

31) Stanley Hauerwas, “On Keeping Theological Ethics Theological,” in Revisions, Changing Perspectives 
in Moral Philosophy, ed. Alasdair C. MacIntyre and Stanley Hauerwa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33.

32) Hauerwas·Willimon,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32.
33) Heinrich Bedford-Strohm, “Klar und verständich,” in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47. 
34) Heinrich Bedford-Strohm,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thics,” in Liberation Theology for a 

Democratic Society: Essays in Public Theology, ed. Michael Mädler and Andrea Wagner-Pinggera 
(Zürich: LIT Verlag, 20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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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에 기초하고 기독교 전통에 기초한 신념과 계명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35) 

성경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널리 해석되고 읽히기 때문에 하

나의 공공적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신학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

다.36) 결국 공공신학은 성경에 기초해 형성되고 기독교 공동체의 경험에 입각한 

신학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공적 목소리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념을 지키면서도 공론장

에 참여할 수 있다.37) 번역의 한계를 어느 신학 전통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공공신학이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역의 한계와 근거를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전통에 두고 공공신학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개혁주의 공공

신학이라 불릴 수 있다.

공공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신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 즉, 공공신학은 안으로는 교인들이 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득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이자, 동시에 밖

으로는 사회와 대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을 

위한 신학이기도 하다. 

작금의 한국 교회 상황을 고려할 때,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 세상

과 대화하기 위해 일반 학문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

색한 일이다. 신앙의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사회 복음의 일종으로 여

기며 거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사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

하고, 또 그들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을 관심 갖지 않거나 포기 해왔던 

것으로 인해 교회는 섬처럼 남아 있는 상황이 된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

공공신학은 교회나 신학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더 넓은 사회에서 실천되

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공공신학은 갈 길을 잃은 세상을 향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긴다.38) 

35) John W. de Gruchy, “Public Theology as Christian Witness: Exploring the Gen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1 (January 2007): 40. 

36) Sebastian C. H. Kim,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2011), 27. 
37)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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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삶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할 때, 교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리적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적 담론에서 교회는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고, 교회의 공식적 성명은 사회를 향한 나침반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정의, 경제, 환경 문제와 더불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은 매우 중요하다.39) 그동안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는 주

제에 관해 발언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

으며, 윤리적 방향성이 필요한 곳에서 교회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사

실을 기억하는 대중은 교회가 계속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

공해주기를 원한다.40) 아프리카와 남미 그 밖의 독재와 투쟁하며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국가에서 공공신학은 도덕적 전문성과 함께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41)

그러나 공공신학이 정치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때, 이것이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한다거나,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

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가 속한 지역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을 찾기 위해 지역의 대표들과 논의할 수 있는 원탁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회 안에는 전문적 역량을 소유한 자원이 풍부하다. 이

들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잘 훈련되어 각자가 지닌 전문적 지식을 사용하

여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잘 실천된 공공신학이다. 이런 점

에서 공공신학은 ‘정치적 질서’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개념이자 종교의 상

위 개념으로 보려고 시도하는 ‘정치 신학’과 다르다. 공공신학은 정치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그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치관의 

형성을 돕거나 윤리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기여하는 것을 추구한다.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교회와 정치,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John Calvin)의 ‘이중 정부’ 개념과 유사하다. 칼빈은 종교 개혁 당시 하나님이 세

우신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와 국가 절대 주의라는 양 극단의 위험을 경계했다. 

당시 일부 재세례파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유혈 사태를 일

38) Dirkie Smit, “Does It Matter? On Whether There Is Method in the Madness,” in A Companion 
to Public Theology, eds. Sebastian Kim and Katie Day (Boston: Brill, 2017), 82.

39) Heinrich Bedford-Strohm, “Kompass für die Gesellschaft,” in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92.

40) Heinrich Bedford-Strohm, “Braucht die Zivilgesellschaft die Kirche?,” in Position beziehen: 
Perspektiven einer Öffentlichen Theologie (München: Claudius Verlag, 2012), 31-32. 

41) Bedford-Strohm,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thic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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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켰고, 세상이 악에 빠져있으므로 이 세상이 무가치한 곳이라고 여겼다. 이와 달

리 칼빈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다. 이러한 특징은 권

력과 시스템을 필요악으로 보며 혁명적 방법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전복, 약자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려는 해방신학과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공공신학

은 기존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진 유익을 인정하면서 점

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공공신학은 정치적 방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개혁적이고 비판적이다. 스택하우스가 강조한 바 “공공신학

은 현혹시키고 부당하며 잘못 이끌어진 그러한 상황 전개들을 윤리적으로 안내하

고, 교정하거나 저항하려고 노력한다.”42) 특히 공공신학은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

야 선지자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들 선지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부할 때,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아공의 신학자 존 드 

그루치(John de Gruchy)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없거나, 정부가 

노골적으로 억압을 가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명백한 불법 앞에서 ‘중립’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

는 것이다.43)

한국 사회는 교회와 정치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양 극단을 달리는 경향을 보인

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다

른 한쪽에서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 양극단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나아가 교회는 

권력자들의 거수기 노릇을 해서도 안 된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공통으로 강조하

는 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세계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시 목소리를 잃은 사

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 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균형 잡힌 자세로 접근

하도록 돕는 공공신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3. 맥락성과 상호맥락성

공공신학은 서구에서 발달하여 제 3세계로 일방적으로 전해졌던 기존의 전통신

42) Stackhouse, 󰡔세계화와 은총󰡕, 85.
43) John W. de Gruchy, Liberating Reformed Theology, 이철호 역, 󰡔자유케 하는 개혁신학󰡕 (서울: 예

영커뮤니케이 션, 2008),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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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공신학은 그 특성상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양

태로 태동하고 발전해왔다. 즉, 공공신학은 다양한 맥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

유로 공공신학자들은 공공신학을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public Theologies)으로 사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공신학자들은 일방적으로 서구의 공공신학을 

모방하려는 것을 거부하며, 모든 공공신학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만

들어 내는 것도 거부한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전한 공공신학들은 서로에게 영

향을 주고받을 뿐이다.44) 한 지역의 맥락을 통해 발전한 특정 공공신학이 다른 지

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45)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은 서로를 ‘상호 교정’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Apartheid)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영역주권론이 어떻게 악용되었는지를 배울 때, 다른 지역의 기독교 전

통이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세계 공공신학계는 아시아, 

특히 한국의 공공신학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공공신학의 특성은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세계화와 관련이 깊다. 아프

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 만연한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

해야 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의 문제이다. 그러므

로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46)

Ⅳ. 나가며

현대 사회가 가진 다양한 특징들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 공론장에서 쫓겨났던 

종교를 다시 초청하는 모습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거부로 사라졌던 거대담

론은 인류를 풍요롭게 해주지도,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지도 못 했다. 오히려 비인

간화를 초래하고 많은 사회문제들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런 문제의식

은 다시 윤리적이고 도적적인 개념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고, 공론장에서 이

런 목소리를 내 줄 종교의 귀환을 불렀다. 

그러나 공중이 종교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론장에서 날것으

44) Smit, “Does It Matter? On Whether There Is Method in the Madness,” 85-86. 
45) Ibid., 76-77.
46) Bedford-Strohm, “Civil Society - Welfare State - Diaconia: International Perspectives for 

Development,”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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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공론장에서의 담론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의례, 

기독교를 예로 들자면 예배에서의 설교와 다르다. 이런 유의 대화는 비기독교인이 

이해 할 수도 없고, 이런 논리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 결국 기독교인이 기

독교 신념에 기초하면서 그로부터 도출된 주장을 공론장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

려면 공공신학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공공신학은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신학 외

의 일반 분과 학문의 전문 지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번역은 항상 한계가 존재하

는데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은 신학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번역된 복음은 우리

가 살고 있는 더 넓은 사회를 위해,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정치적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 나아가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 이 시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위해 봉사해야 한

다. 각 지역의 맥락을 반영하여 발달한 다양한 공공신학들은 다시 서로를 교정해

준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양극단 간의 대립은 최고

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노골적으로 그 갈등을 부추기거나, 아

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무

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 초대 교회가 가졌던 공중으로부터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공공신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그 특징을 

연구하고, 한국의 맥락을 담지한 한국적 공공신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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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ndation and History of Public Theology 
and its Characteristics

Kim, Min-Seok
(Director / The Centre for Public Theology Korea

Research Fellow / The Beyers Naudé Centre for Public Theology)

Public theology emerged during the debate over civil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1970s, and joint research was actively conducted through the global 
network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NPT in 2007. Public theology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In other words, de-secularization, 
globalization, civil and pluralistic societies have invited religion back into the public 
sphere. However, there is a need to translate the language of faith into the language 
of the world in order for religions, including Christianity, to enter the public sphere 
and contribute to making a better society through  rational dialogue. Interdisciplinary 
study is essential to translate into a language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Persuasion 
using the knowledge of general academic disciplines helps non-Christians to listen 
to the voice of Christianity. However, this translation requires setting limits, and those 
limits are the Bible and Christian tradition. Public theology should nurture the ability 
to provide a direction toward politics. However, this does not mean explicitly 
supporting a particular party or policy. Public theology should be committed to the 
human rights of the marginalized and the poor and make a voice for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own voice. Such public theology develops into a particular form 
that reflects the context of each region around the world. The various public theologies 
correct each other.

Key words : public theology, de-secularization, globalization, civil society, pluralis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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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대응

- 21세기 초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 -

김 병 규

남부개혁교회, 전남대 법철학 박사과정

공공신학이라는 주제를 전공해 본격적으로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

는 김민석 박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탈세속화와 세계화, 시민 사회, 다원주의를 

언급하면서 이 글을 통해 서구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를 요약해주었다(II.2). 이러한 특징을 지닌 현대 사회 속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II.1).

그렇다면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신학적 방법론”은 어

떤 특징을 지니는가? 이에 대해 “복음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공공신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하면서 ‘세상의 언어로 번역된 복

음’(III.1), 즉 간학문적 연구를 통해 이중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기여

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실을 든 다음, 사회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정치적 방향성을 

제공하면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III.2)을 지

향하는 신학이면서, 기존의 신학과는 달리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양태로 태동

하고 발전해”온 “다양한 맥락성”을 가진 신학이라는 점을 “맥락성과 상호맥락

성”(III.3)으로 잘 짚어주었다.

김민석 박사의 글이 현대 사회 속에서의 종교/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

과 논의의 전개 및 공공신학(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잘 정리해줌으로써 “매

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양극단 간의 대립은 최고조에 이른”(IV) 우리 사

회 속에서의 종교/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공공신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지적한 점은 그가 앞으로 펼칠 연구와 활동 및 다른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을 기대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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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신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글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서구에서 활발히 진행됐고, 대표적으로 공

공신학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지적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공공신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공공신학에 대해 살폈으나 정

작 교회의 공공성 자체는 다루지 않았다. 이것이 이 글에서 공공신학을 개괄적으

로 다룸으로써 이 글을 제2주제 이하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다루기 위한 사전작업

으로서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한 것인

지 묻고 싶다. 어떠한 의도였든지 간에, 이 글에서 (최소한 각주에서라도) ‘공공성’

의 개념(들)과 범위에 대해 다뤄줘야 하지 않았을까?(물론 이렇게 각주에서라도 언

급해줬으면 하는 주제에는 ‘세계화’도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신학’이라는 이름 내지 김민석 박사의 정의에 따른 

공공신학이 아닐지라도 한국에서의 ‘공공’신학이 저자가 지적한 정도밖에 없었는

가? 논찬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신학(들)이 각자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태동하여 움

직였다면 ‘공공신학’이라는 학문적 정의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러한 목적의식을 지닌 연구/운동들이 없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하

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 맥락이 지니는 

독특성이 최소한으로라도 언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로, 종교/교회 밖 내지 종교/교회가 속한 사회를 향한 공공신학의 적극적 

문제의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개신

교계를 생각할 때 내부에서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여기에 공공신학이 기

여하거나 또는 협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이에 대

한 암시는 II.2.시민 사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신학’ 자체도 제대

로 전수받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공’신학자가 느낄 무력감을 공감

하는 가운데 질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이 ‘기독교/그리스도교 신학’이라면 공공신학에서 신학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와 삼위일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발

표자의 말처럼 다원화 된 (탈)세속사회 속에서 종교적 언어를 번역해서 전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삼위일체가 ‘공통의’ ‘번역될 수 있는 주제/실재’인가 하는 점

이 여전히 긴장 가운데 남아 있기에 이에 대한 이전 연구자들의 입장/사례에 대해

서, 그리고 발표자의 이해도 듣기를 청한다.




